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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● 주요 문항

18p

정답: ④

▶ 2022학년도 6평 이후로 출제된 적 없으나, 그렇기에 출제된다면 매우 큰 파괴력을 가지고 올 만한 유형의 
문항이니 미리 한 번 연습해 두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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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p

정답: ①

▶ ‘㉠은 0점보다 높음’이 짜치긴 하는데, 케이스 분류 연습용으론 나쁘지 않다. 한 번 풀어보자.

26p

정답: ④

▶ 19학년도 이후로 사장되었던 ‘연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.’ 유형 문항이 올해 연계교재에 다시 
등장했다!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없다고 절대 못 할 것이니, 반드시 미리 한 번 살펴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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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p

정답: ①

▶ 텍스트 형태로 주어진 일탈 사례 문항이다. 물론 수능완성에 수록된 위 문항은 난이도가 쉬운 형태로 출제
되긴 했으나, 연습용으로 풀기에는 적절해 보인다.

47p

정답: ②

▶ 올해 수능완성에서 밀고 있는 형태의 채점형 문항인 것 같다. 작년 수능 14번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
데,,역시 케이스 분류 연습용으로 한 번 살펴보기 좋으니 꼭 풀어보도록 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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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p

정답: ④

▶ ㄷ 선지 하나가 이 문항의 존재 의의이다. 수능 때 갑작스럽게 지엽 개념으로 튀어나와 뒤통수를 후리기 좋
으니, 반드시 알아두고 가자.

58p

정답: ④

▶ 확실히 올해 수능완성에서 밀고 있는 게 맞다. 이 정도면 9평이던 수능이던 안 나오기가 더 힘들 것 같으
니, 역시 한 번 풀어보고 가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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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p

정답: ③

▶ ㄱ 선지 하나가 위 문항의 존재 의의이다. 이제는 모르면 안 되는 개념이긴 한데, 모르는 학생이 많으니,,꼭 
알아두고 가도록 하자.

68p

정답: ⑤

▶ 2021년 고3 10월 18번의 복붙 문항으로, ㉠이 위 문항의 존재 의의이다. 사회 불평등 현상이 보편적 현
상인 건 명백히 참인 명제로,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인정함에 주목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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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p

정답: ④

▶ 2019학년도 9평 15번에 출제된 후 다시 등장하지 않았던 생산적 복지 관련 도표 문항이 올해 연계교재에 
수록되었다! 물론 절대적인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, 그래도 한 번 풀어보자.

89p

정답: ⑤

▶ 물론 사회 보장 제도가 위와 같이 출제될 확률은 0에 수렴하지만, 그것과 별개로 케이스 분류를 연습하기에
는 좋은 문항이니 한 번 풀어 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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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p

정답: ③

▶ 평가원이 한창 밀고 있는 벤 다이어그램 유형의 사회 보장 제도 도표 문항이다. 난이도도 딱 수능에 출제될 
수 있을 정도로 적절하니, 한 번 풀어 보자.

92p

정답: ①

▶ 이젠 말하기도 입 아프다. 한 번 풀어 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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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p

정답: ③

▶ ‘사회 운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’를 직접 판단하게끔 하는 문항이 수능완성에 수록되었다! 딥하게 물어보면 
다 죽일 수 있는 내용이니, 미리 연습해 두자.

98p

정답: ④

▶ 인구 부양비 도표는 국밥과도 같다. 어떤 형식으로 나오던 충분히 풀어 볼 만한 가치가 있고, 그건 위 문항
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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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p

정답: ③

▶ 그리고 위 문항에서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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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● 주요 문항

107p

정답: ⑤

▶ ㄹ 선지가 위 문항의 존재 의의이다. 한 번 판단하는 연습을 해 보자.

108p

정답: ③

▶ 케이스 분류의 연습에 매우 좋을 문항이다. 한 번 풀어 보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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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p

정답: ⑤

▶ 최근 거의 고정적으로 킬러 유형으로 등장하는 사회 집단 개수 세기 문항이다. 연습을 해 두는 것이 당연히 
필요하다.

113p

정답: ⑤

▶ 2번 선지 한 개로써 존재 의의를 갖는 문항이다. 가설의 수용 여부는 언제나 학생들을 괴롭히는 고난도 요
소로 작용하므로, 미리 충분한 연습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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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7p

정답: ⑤

▶ 절대적인 난도는 높지 않으나, 정형적인 벤 다이어그램의 형태로 등장하지 않음 + 가중 평균까지 포함되어 
있음의 이유로 수능에 출제된다면 실제 오답률은 75%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이다,,,미리 풀어보면서 
머리 깨져 보자.


